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가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저수지 안전 관리에 비상 체제를 가동

했다. 긴 연휴 동안 저수지를 찾는 시민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

한 환경 조성이 핵심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안성지사는 추석 전 주요 저수지를 대상으로 드론을 띄워 산책로와 둘레길을 정밀 점검하고 있

다. 점검 과정에서 파손이나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즉시 관할 지자체와 공유해 신속 조치가 이뤄

지도록 하는 등 철저한 대응 태세를 갖췄다. 드론 도입으로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 한층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또한 시민들에게 청결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환경정화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월 10일

만수저수지 정화를 완료했으며, 오는 9월 30일에는 금광저수지 환경정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 저수지 안전 이상 없다”…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
사, 드론 띄우고 현장 총력 대응
긴 연휴 맞아 저수지 산책로·둘레길 사전 안전점검 강화
드론 활용한 실시간 점검·위험요소 신속 대응 체계 구축
만수·금광저수지 정화 활동 병행…쾌적한 농어촌 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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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 전경.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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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조 지사장은 “추석 연휴 동안 시민들이 안심하고 저수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과 환

경정화를 철저히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안전하고 쾌적한 농어촌 공간을 조

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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